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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
LG연구원, 저탄소 경제 전환 대비해야 … 온실가스규제 환경사업 촉진

국가 전체가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 바뀌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정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28일 <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라는 보고서에서 온실가

스 규제와 가스 배출권의 거래시장 확대는 그동안 정체돼 왔던 환경사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사업의 양적인 변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사업의 질적인 변화로 온실가스 규제는 기

본적으로 환경사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환경과 에너지의 통합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초래하며 이미 선진

국에서는 산업의 환경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가 강화되면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바이오연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

차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자원 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기 연구위원은 “일정한 분야에서 탄소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전체 

경제 주체들이 저탄소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억제가 불가피해 에너지관련 환경사업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규제는 다양한 신규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업들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창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기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의 대응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출하는 것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체계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시대에 맞는 제품과 사업구조

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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